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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말씀 나눔

1) 말씀 듣기 : 마태 4,1-11(사순 제1주일 복음)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3) 말씀 나눔

<묵상 더하기>
 - 나는 최근 어떤 유혹 앞에서 멈칫하고 있나요?
 - 나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 유혹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나요?

4) 자유 기도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2/18(수)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본 성전에서 20:30에 재의 수요
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이날은 의무 단식(1식)과 금육의 날입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를 차분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21(토)-22(주일)에는 각각 다른 주제로 이틀간 사순 피정(허진혁 바오로 신부님)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인 공동체 3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체 기도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사목단상

“은총의 사순시기”

  교회 전례력에서 사순시기는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파스카(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신비를 준비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날인 ‘주님 만찬 성 목요
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통상 40일이라고 해서 사순(四旬)시기라고 부
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40이란 숫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와 정화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40년,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된 판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을 했으며,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르기까지 40일
간 단식했다고 나옵니다. 또한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
져 40일간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생활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고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
다. 

 특별히 우리는 짧지 않은 이 40의 사순시기에 하느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준비하며 부활
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환의 기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
화하고 회개하면서 기도, 단식, 자선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온갖 허영심에서 마음을 더 자
유롭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참되게 봉헌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은총의 사순시기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